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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출 영업사원’ 전진 배치
- 이집트 상무관 신설, 하반기 원전 수출 관련 공관 상무관 11명 파견 -

- 신임 상무관 대상 원전 수출 영업사원 교육 첫 실시, 앞으로의 필수 교육화 -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원전 수출 중점공관 확대 및 전담관 추가 배치 추진 -

  이집트 엘다바 사업(프로젝트) 수주, 루마니아 원전설비 수출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3번째 원전 수출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해외 원전 수출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먼저,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사업(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이집트 상무관이 

신설되고, 이집트, 인도, 네덜란드 등 원전 수출 관련 재외공관에 총 11명의 

상무관을 8월부터 차례대로 파견한다.

  * 주미국(대), 주이집트(대), 주네덜란드(대), 주인도(대), 주인도네시아(대), 주카타르(대), 
주멕시코(대), 주미얀마(대), 주광저우(총), 주제네바(표), 주아세안(표) 이상 11개 공관

  또한, 신임 상무관들의 원전 수출 지원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산업부)는 7. 31.(월), 「신임 상무관 원전 수출 연수회(워크숍)」를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회(워크숍)를 통해 상무관들은 원전원리와 수출 원자로 형태

(수출노형) 등 원전 수출에 필요한 기본지식부터 핵 비확산과 수출통제, 

해외원전사업 수주 성공 사례, 원전 수출 지원제도 등 원전외판(세일즈)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쌓는다.

  앞으로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원전 수출 전문교육을 신임 주재관 

필수 교육과정으로 반영하는 한편, 원전 수출 중점공관(8개)과 중점 무역관(10개)을 

확대하고, 재외공관 원전 수출 전담관(상무관)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원전 수출 

지원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한다.

   * (중점공관)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남아공, 필리핀, 카자흐스탄, 영국, 사우디
(중점무역관)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체코, 폴란드, 인도, 남아공, 카자흐스탄, 우즈벡

  이날 강경성 2차관은 신임 상무관들에게 탈원전 정책 폐기와 강력한 원전 수출 

의지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전파하는 한편, ‘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27년까지 원전설비 5조 원 수출 달성을 위한 상무관들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원전 수출의 최전선에 배치된 첨병이자, 현지 영업사원으로서 신임 상무관들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원전산업정책국 책임자 과  장 문준선 (044-203-5280)

원전수출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수홍 (044-203-5282)

     



참 고  신임 상무관 원전수출 워크숍 개요

□ (목적) 재외공관 상무관 파견 예정자를 대상으로, 향후 현지에서 

원활한 원전수출 지원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시행

□ (일시·장소) 7.31(월) 09:30∼17:00 / 세종(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

□ (참석대상) `23년 하반기 상무관 파견 예정자 11명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강사

오전

9:30~10:10
(40’)  ➀ 원자력의 역사와 미래

어재혁 박사
(원자력硏)

10:10~10:50
(40’)  ➁ 세계원전시장 현황 및 전망

남요식 본부장 
(KNA)

10:50~11:30
(40’)  ➂ 원전 원리와 수출노형

이상원 박사 
(한수원)

오후

13:30~14:10
(40‘)  ➃ 혁신형 SMR 개발현황 및 전망

허선 실장
(i-SMR 사업단)

14:10~14:50
(40‘)  ➄ UAE 바라카 원전 수출 사례

채규남 원장
(건설기계부품硏)

14:50~15:30
(40’)  ➅ 원전산업 구조 및 설비 수출 

임승열 처장
(한수원)

15:50~16:30
(40’)  ➆ 핵비확산 및 원자력 수출통제 제도

양승효 실장
(KINAC)

16:30~17:00
(30’)  ➇ 원전수출 지원제도 및 활용

최운서 실장
(KNA)


